
<레이더 관측 범위에 따른 목표물의 고도변화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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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 � “눈에는�눈.� 비에는�비”
기상레이더센터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

온� 세상을� 하얀� 눈으로� 뒤덮는� 화이트� 크리스마스를,� 어른� 아이� 할� 것� 없이� 누구나� 매년� 가슴을�

설레며�기다린다.�그러나�지난�크리스마스에�내린�눈이�달갑지�않은�사람들이�있었으니,�바로�이�글을�

읽고�있는�사람들일�것이다.

많은�이들이� “레이더는�눈을�관측하지�못한다”고들�

한다.� 실제로�그럴� 것이,� 레이더로� 관측되는� 강수입자

는� 직경,� 물질의� 종류� 등에� 따라� 반사도의� 차이가� 크

게� 나타나는데,� 얼음입자의�유전율이�물입자의�유전율

보다�작아�레이더�반사도가�낮게�관측�되어�탐지가�어

렵다.� 또한�레이더에서�멀어질수록�관측고도가�높아지는데,�

눈은� 보통� 층운형의�낮은� 구름에서�내리기�때문에�멀

리서�다가오는�눈을�관측하는데�어려움이�있다.

그렇다고�레이더로�눈을�관측하는�일을�포기할�수는�없다.� 닭�잡는데�소�잡는�칼을�쓰지�않듯�비

가� 내릴�때는� 비를�탐지하는�방법을,� 눈이� 내릴�때는� 눈을�탐지하는�방법을�이용하면�된다.� 레이더로�

관측되는�반사도�자료를�강수량으로�추정하는�방법은�여러� 가지가�있는데,� 일반적으로는�층운형�강수

에서의�관계식을�이용하며,�이것을�강설에�적합한�관계식으로�변경하여�사용할�수�있다.

아래� 자료는� 12월� 24일� 대륙고기압이� 확장하면서� 서해상에서� 발달한� 눈구름에� 의해� 서해안으로�

눈을� 내린� 사례이다.� 층운형� 강수에서의�관계식을�이용한�기존� 영상에서는� 전라남북도�서해안으로�약

한� 강수에코가� 관측되고� 있으나,� 강설에서의� 관계식을� 적용한� 강설영상에서는� 전라남북도� 서해안뿐만�

아니라� 백령도� 및� 서해상과� 동해상의� 강설에코를� 탐지하고� 있어,� 실제� 강설� 지역과� 일치됨을� 확인할�

수�있다.

< 2010년 12월 24일 22시 CAPPI (왼쪽부터 기존 영상, 강설 반사도 영상, 강설 영상) >

< 이중편파 대기수상체분류 영상 >
(2010년 12월 28일 02시)

다음은� 12월� 28일� 저기압이� 우리나라를� 지나면서� 서해상에서� 발달한� 강수에코가� 경기만을� 거쳐�

중부지방으로�유입된�사례이다.�서울� 9.4cm를�비롯하여�중부지방에� 5~10cm의�많은�눈이�내렸으나,�

기존�영상에서는�경기만과�경기�동부�및�충청�서해안에�강수에코가�관측되고�있으나,�강설영상에서는�

실제�눈이�관측된�서울과�경기북부까지�선명하게�표현되고�있다.

<� 2010년� 12월� 28일� 01시� CAPPI� (왼쪽부터�기존�영상,� 강설� 반사도�영상,� 강설�영상)� >

겨울철� 수도권� 집중관측의� 일환으로� 2010년� 12월�

28일부터� 인천기상대에� 국립기상연구소의� 이중편파� 레

이더를� 설치하여� 서울․경기지역을� 집중� 감시하고� 있다.�
오른쪽� 그림은� 같은� 날� 국립기상연구소의� 이중편파� 레

이더로� 같은� 날� 02시에� 서울․경기도를� 관측한� 자료로,�
기상청의�단일편파�레이더에서는�구분하지�못했던�건설

과�싸락눈이�이중편파에서는�확연히�구분되고� 있다.� 이

처럼� 이중편파� 레이더를� 이용하면� 비와� 눈의� 구분뿐만�

아니라�눈의�성질에�따른�구분도�가능하다.

2012년부터� 백령도� 기상대를� 시작으로� 기상청� 레

이더가� 이중편파� 레이더로� 업그레이드되면,� 강수에코와�

비(⾮)� 강수에코의� 식별뿐만� 아니라� (대기수상체� 분류�

알고리즘을� 적용하여)� 비․눈․우박� 등� 강수형태의� 구분도�
가능해져� 강수관측의� 정확도가� 크게� 향상될� 것으로� 기

대된다.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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